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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분자량에 따른 나일론 6 나노복합체의 

기계적 성질 

 

세 종류의 분자량을 갖는 나일론 6를 진흙에 기

초하여 제조한 나노복합체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

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발표된 내용은 이축 압

출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샘플의 기계적 성질, TEM 

사진, 광각 산란 결과, 유변학적 특성 등이다.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진흙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인

장 탄성률과 항복강도는 증가하고 절단 신도는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고분자량의 나

노 복합체에서는 충격강도가 진흙의 농도에 무관하

지만 저분자량의 나일론에서는 진흙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고분자량의 polyamide로 제조한 나노복합체는 저

분자량의 복합체에 비해 진흙 분산, 강도, 항복강

도 등에서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었고 제조 공정에 

있어서도 재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기계적 성질들은 용융 유변성의 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변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전단력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용융 블렌드 

과정에서 exfoliation의 메카니즘을 확립하였다.  

(Polymer, 42(25), 9929 (2001))  □ 

 

Poly(2,3,5,6-tetrafluorophenylenevinylene)의 합성 

 

Poly(1,4-phenylenevinylene) (PPV)와 그 유

도체(PPVs)들은 발광 다이오드(LEDs)의 재료로

서 각광받는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phenylene 링

에 결합하고 있는 상이한 종류의 치환체로 인하여 

전자 구조에 차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고분자의 광

학적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플루오르로 치환된 PPVs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플루오르 원자의 전자를 끄는 성질로 

인해 PL와 EL에 스펙트럼 쉬프트가 나타나는 현

상이 발견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플루오르로 치환된 

페닐렌으로 구성된 OLEDs가 보고되었다. 재미있

는 것은 poly(2-fluoro-1,4-phenylenevinylene)과 

같이 한 개의 플루오르로 치환된 PPV의 전자 스펙

트럼은 PPV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한 반면 

poly(2,5-difluoro-1,4-phenylene-vinylene)이나 

poly(2[5]-(n-hexyloxy)-5[2]-fluoro-1,4-  

phenylene-vinylene)과 같은 2,5-difluoro PPVs

의 스펙트럼은 PPV의 스펙트럼과 다른 형태를 보

이는 것이다. 플루오르로 치환된 PPVs들은 공급되

는 전압의 범위가 4∼30 V로 매우 다양하다. Wessling 

방법에 의한 2,3,5,6-tetrafluorophenylenevinylene 

(PTFPV)와 PPV의 공중합체 제조에 관한 연구결

과가 발표되었으나 이 방법으로 제조한 고분자는 

공급전압이 매우 높고 PL과 EL성질이 매우 약한 것

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Wessling 방법

에 의한 PTFTV의 순수 고분자 중합은 매우 어려

운 과정이어서 발표된 결과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bromine precursor route (BPR) 방법에 의해 

브롬화한 2,3,5,6-tetrafluoro-p-xylene을 사용

하여 PTFPV를 합성하는 방법이 발표되었다. 제조

된 1,4-di-α-bromomethyl-2,3,5,6-tetrafluoro- 

benzene의 녹는점은 126 ℃로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68-70 ℃와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485와 512 nm의 파장을 갖는 빛을 방출하는 우수

한 발광성이 확인되었으며, ITO/ PTFPV/Al의 구

조를 가지고 있는 단일 발광장치는 약 4.2 V의 전

압에서 녹색의 빛을 발광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러한 결과들은 BPR 방법으로 제조한 PTFPV가 

녹색-청색 영역에서 우수한 발광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cromolecules, 34(21), 8621 (2001))  □ 

 

고분자를 이용한 경구용 인슐린 약물전달시스템  

 

경구용 인슐린(insulin) 제제에 적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소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 222차 미

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정기학술

대회에서 발표됐다. Purdue대학의  N. A. Peppas

와 A. C. Foss 박사팀이 개발한 신소재는 겔 형태

의 고분자 물질이다. 연구진은 고분자물질을 사용

해 인슐린이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는 곳인 소장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었다. 경구용 인슐린은 

기존의 주사제 인슐린에 비해 사용이 간편해서 환

자의 순응도가 높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구를 통해 인

기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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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을 복용할 경우 소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산에 

의해 인슐린은 파괴된다. 인슐린은 단백질로 이뤄

졌기 때문에 산에 의해 쉽게 변성된다. 이 때문에 

경구 투약이 가능한 인슐린 제제를 개발하기 위해

선 위산으로부터 인슐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연구진이 경구용 인슐린 제제용으로 개

발한 고분자 물질은 강산성 환경이 조성되는 위장

에서는 약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산도(acidity)가 

약한 소장에 이르면 약물을 방출해서 혈액으로 흡

수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더욱이 이 

고분자는 소장이 기벽에 존재하는 양분 흡수공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칼슘을 가로채 버

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쉽게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거

나 부족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로 인슐린을 투약하는 것은 고통

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주사를 거르기도 

한다. 환자들의 이런 행동은 당뇨병성 합병증을 유

발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주사바늘

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폐를 통해 인슐린을 혈액으로 

전달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의 효용성은 명확치 않다. 연구팀

이 대략 150마리 쥐와 개를 사용해서 얻은 실험결

과에 따르면 고분자 신소재는 약 16% 정도의 인

슐린을 혈액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진은 좀더 많은 동물실험을 통해 고분자 신소재의 

효용성을 확인한 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할 계획이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August 26, 2001)  □ 

 

인공심장용 고분자 소재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점토 

  

인공심장 제작에 사용하는 고분자 소재의 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펜실바니아 주

립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인공심장을 구

성하는 많은 부품들은 고분자 물질로 제작되며 이

들 고분자들은 물이나 공기를 어느 정도 투과시킨

다. 하지만 인공심장 제작에 쓰이는 고분자 소재들

은 물이나 공기에 대한 투과도가 낮을수록 좋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고분자 공학과 교수인 James 

Runt 박사는 고분자 소재의 투과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인 방법과 나노복합체를 첨가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접근방식을 현재 인공심장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소재와 가장 유사한 폴리우

레탄에 시도했다. 이 소재는 Arrow International

과 펜실바니아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심장의 

좌심실을 구성하는 펌프실과 cannula, compliance 

chamber를 만드는 소재와 가장 유사한 고분자이

다. 이 장치의 탄성실 내부에는 공기가 채워져 있

어 펌프의 작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공심장을 이루고 있는 고분자는 공기와 물을 투

과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분자 

기벽을 통해 공기가 체내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

에 정기적으로 공기를 다시 채워줘야만 하며, 체액

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인공심장 내부로 침투하면 

인공심장 전자장치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인공심장용 고분자 소재의 물과 공기에 대한 투과

성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Runt 박사팀이 시도한 

화학적 접근방식은 고분자에 폴리이소부틸렌 가지

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머리빗 형태의 구조를 만

드는 것이다. 연구진이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배

경은 폴리이소부틸렌 구조가 기본 고분자 구조와 

물이나 공기 사이에 일종에 장벽을 형성해 투과도

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부피비로 35%까지 폴리우레탄에 폴리이

소부틸렌이 공중합된 고분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만든 공중합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기

계적 물성만을 향상시켰을 뿐이었다. Runt 박사팀

은 cloisite 15A라고 하는 실리케이트 점토를 첨가

해서 물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수정했다. 

Cloisite 15A는 화장품이나 식품 첨가물로 널리 사

용되는 물질이다. Cloisite 15A는 몬트모릴로나이

트의 변형체다. Runt 박사팀은 폴리우레탄 고분자

에 cloisite 15A를 20% 가량 첨가함으로써 고분자

의 투과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점토를 

첨가하는 접근방식은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변형하

는 방법보다 공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우

수하다. 점토가 고분자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이유

는 고분자 내부에 무작위로 불규칙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수많은 경로

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Runt 

박사는 밝혔다. 나노점토 첨가물을 고분자에 첨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고분자 소

재의 강도가 증가되며, 일반적인 복합재료와는 달

리 연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August 26,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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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된 플라스틱을 단량체로 가역화  

 

중합 단량체가 고분자, 즉 플라스틱으로 중합되

면 분자는 보통 비가역적으로 결합된다. 따라서 제

품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것을 재사용을 위해 각 

성분들로 분해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 버지니아 테

크 연구원들은 이러한 비가역적인 것을 가역화시켰

다.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화학학회의 제 222회 

국제 모임에서 연구원들은 열을 이용해 고분자를 

가역화시켜 각 성분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발표

하였다. “우리는 원상회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중합 기술과 

함께 수소결합을 이용하고 있다.”고 버지니아 테크

의 화학부 Tim Long은 설명했다. “만약 분자 수준

에서 뭔가를 결합시켰다면, 그것을 분해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구원들은 블록 

공중합체 형태의 고무성질의 물질인 열가소성 탄성

체(TPE)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량

체들을 길게 차례로 연결함으로써 생기는 고분자이

다.“다른 흥미 있는 응용은 열로 간단히 원상 회복

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제일 것”이라고 Long은 말

했다. ‘음이온 중합화(PMSE 278)에 의한 tel-

echelic 다중 수소결합 고분자의 합성과 특성화’에 

관한 토론에서, 일본 토레이 인더스트리스의 객원 

국제 과학자인 코지 야마우치는 Long과 함께 나노

상으로 분리된 폴리스티렌과 가역성 결합을 가진 

폴리이소프렌 기초 물질의 합성에 관한 연구에 대

해 말하였다. 혁신적인 공중합체의 통제된 합성과 

더불어, 용융점도, 형태학, 그리고 수소결합 해리온

도가 설명되어졌다. 연구원들은 적외선 분광학을 

사용해 실시간 전과정을 모니터했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August 29, 2001)  □ 

 

내구성 및 강도가 높은 열분해 탄소 심장판막  

 

의료용 탄소 연구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On-X 열분해한 탄소(PyC) 대동맥 판막(valve)

에 대해서 판매 전단계의 승인(PMA)을 심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On-X 대동맥 판막은 기존

의 고장난 심장판막 대체용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 판막에 대한 기계적 

실험와 구조적 분석, 광범위한 임상 실험 등 승인

을 얻기 위한 전반적인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열분해한 탄소는 산소와 질소, 수소 

등을 추출하기 위해서 소재를 비활성의 분위기에서 

열분해하기 전의 소재를 가열함으로써 제작되며, 

가열 공정이 완료되면 연속적인 고리를 가지는 순

수한 탄소만이 남는다. 열분해된 탄소는 지난 

1969년에 최초로 소개됐는데 On-X 탄소는 생물 

의료 PyC에 있어서 탁월한 개발품이라고 의료계는 

평가하고 있다. 1969년 PyC에는 합금 원소로 약 

3%에서 8%의 실리콘이 첨가됐는데 이는 혈액적

합성이 좋은 실리콘 기지를 포함하는 실리콘 카바

이드를 형성한다고 알려졌다. 실리콘 합금은 30년 

전에는 적당한 기계적 특성을 요구하는 의료용 

PyC에 사용되어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 후 실리콘

을 함유하는 심장판막을 설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PyC 성분들은 소재 과학자와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연계해서 많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환자에 적절히 응용되어 왔다. 이번에 승인 받게 

될 소재는 지난 1990년대에 소개됐으며, 생산 공

정 제어와 기계적 특성, 구조적 분석, 공정 변수 사

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탄소 연구소의 Robert B. 

More가 말했다. 이 소재는 실리콘 합금의 PyC보

다 인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고 실리콘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소

재는 장시간의 수명이 필요한 이식 심장판막에 필수적

인 특성인 경도와 내구성, 마모 특성을 갖추고 있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es 9월호, September 1, 2001)  □ 

 

폴리젖산과 층상규산염을 복합화  

  

일본 유니티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젖산

(polylactic acid, PLA)과 천연점토광물인 층상규

산염을 나노미터 레벨로 복합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PLA의 탄성율을 통상의 2.4배로 높이는데 성공했

다. 탄성율을 배 이상으로 높인 것은 세계 최초이

다. 이 회사는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실

용화에 들어가 연간 매출 100엑엔을 목표한다. 개

발된 것은 용융혼연법을 이용해 PLA에 중량비 약 

3%인 층상규산염을 나노분산화하는 기술이다. 도

요따 공업대학대학원 공업연구과의 오까모또 마사

오 교수가 개발에 참여했다. PLA는 지방족 폴리에

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성

율이나 내열성이 작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천연

광물인 층상규산염과 나노레벨로 복합화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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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PLA의 생분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탄성율과 내

열성을 높혔다. 이 회사는 앞으로 높은 강도와 내

열성이 요구되는 시트나 사출성형품, 필름 등 각종 

성형품에 이 기술을 응용할 목표를 세웠다. 한편 

PLA의 나노복합체를 섭씨 1000도에서 소성함으

로써 높은 압축탄성율을 가진 세라믹스 다공체를 

만드는 소성다공체기술도 동시에 개발됐다. 밀도가 

1입방센티 당 0.2그램으로 낮고 기공률이 높기 때

문에 단열재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September 14, 2001)  □ 

 

방탄 조끼용 거미줄  

  

자연은 재료학자가 꿈도 꾸지 못할만큼 놀라운 

재료를 만들어 낸다. 좋은 예가 거미줄이다. 이 하

늘하늘한 비단실이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다는 것을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거미줄은 원래 길이보

다 1/3 정도 더 늘어나도 밀도는 그대로이다. 이런 

종류의 재료는 낙하산 줄, 방탄 조끼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작 기계-거미

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30-35 m의 거미줄을 만

들어 내면 몇 일의 휴식 기간이 필요하며 그것도 

서로 잡아 먹지 않았을 경우에나 그렇다는 말이다. 

거미줄은 두 종류의 단백질과 5-6%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분자는 정교하게 엮어져 있

는데 무정형 상태의 단백질과 결정 상태의 단백질

(30-45%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단백질

은 각각 탄성과 강도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유전

학과 산업용 미생물 품종 개량 국립과학 연구소는 

무당 거미 우예무르의 거미줄의 단백질 유전자를 

해독했다. 이 거미는 극동지역에 살고 있는 주먹 

반만한 거대한 거미이다. 연구원들은 이 유전자를 

합성해 효모의 유전자에 이식했다. 이후 효모가 만

들어낸 단백질에서 거미줄과 같은 구조가 발견됐다. 

그러나 문제는 대량 생산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는 거미줄의 단백질을 담배의 유전자에 이식해 담

배 잎에서 거미줄의 단백질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원들은 아직도 마지막 카드를 보이지 않고 있

다. 그들의 다음 과제는 이 단백질로 가장 가는 실

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우글레힘볼로크

노’(믜티쉬 소재) 연구센터가 이 연구를 담당할 것

이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September 21, 2001)  □ 

 

유기붕소폴리머 재료 개발  

 

일본 쿄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의 나까죠우 요

시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고감도의 붕소이온센

서와 발광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유기붕소 폴리머 

재료를 개발했다. 평상시에는 발광상태이지만 극소

량의 붕소이온에 반응, 빛이 소멸되어 쉽게 정밀센

서를 만들 수 있고 유기용매에 용해되기 쉬어 가공

성이 뛰어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 재료는 공기 

중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실용성에 뛰어나 “식수나 

반도체공장의 폐기액 등에 대한 환경센서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고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면 청색이나 

주황색으로도 색을 바꿀 수 있어 발광소재로도 이

용이 가능하다”며 모리사끼 야스히로 조교수는 이 

재료가 여러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개발된 폴리머는 “aromatic diyne류”와 

붕소를 함유한 “methicil borane”이라는 유기화합

물을 hydroboration 중합으로 합성해 전자가 부족

한 붕소원자를 만들어냈다. 이 고분자는 평상시에

는 청색을 띠나 전자 부족 상태인 경우에는 붕소원

자에 붕소의 -ion이 반응하면서 색이 없어진다. 

또한 Cl이나 Br, I 등의 -ion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개발한 고분자의 구조를 일부 변화시키면 청색 이

외에도 녹색, 노란색, 주황색 등의 다양한 색으로 

변하고 백색발광도 가능하여 디스플레이 소자 재료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폴리아세틸렌 등의 

도전성 고분자와 같은 conjugated계 고분자인 폴

리머들은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는데 비해 이번에 

개발된 폴리머는 benzene이나 chloroform 등의 

용매에도 쉽게 용해되며 필름 상으로의 가공이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된 폴리머는 강도

가 높고 공기 중에서도 안정적이며 분해되지 않아 

실용성이 뛰어난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September 27, 2001)  □ 

  

항체로 코팅된 나노튜브 개발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Louis Brus 박사를 비롯

한 연구팀은 항체로 코팅된 탄소 나노튜브를 제작

하는데 성공하여 그 연구 결과를 “Binding of an 

anti-fullerene IgG monoclonal antibody to single 

wall carbon nanotubes”라는 제목으로 Nano 

Letters 창간호에 발표했다. 항체에는 다양한 기능

을 지닌 다른 단백질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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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미세한 센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지난 1998

년에 콜럼비아 대학의 Bernard Erlanger 박사를 비

롯한 연구팀은 플러렌(fullerene)이라는 탄소 분자가 

면역반응을 유발하여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플러렌은 공이나 원통 모양으로 탄

소 고리가 연속되어 있는 분자이며 탄소 나노튜브

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r-

langer 박사는 Brus 박사의 연구팀과 함께 플러렌

의 항체가 나노튜브와도 반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플러렌의 항체는 나노튜브에 결합

할 수 있지만 다른 항체들에는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즉 플러렌의 항체는 나노튜브에 선

택적으로 결합한다. 탄소 나노튜브를 항체 단백질

로 코팅할 수 있다는 것은 나노튜브의 응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칼슘에 반응해 

형광을 내는 물질을 항체에 부착해 나노튜브를 코

팅하면 세포 내부의 칼슘 농도변화를 감지할 수 있

는 나노 센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나노튜브에 전자

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전기화

학반응을 감지하는 센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September 28, 2001)  □ 

 

일본 나노재료 연구에 3500억원 

 

일본경제산업성은 나노기술재료의 기술전개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어, 내년도에 대해

서는 신제도 및 신규테마로 약 29,570,000000엔 

(2001년 예산 16,260,000,000엔)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나노재료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시작

한 정밀고분자재료(화학과), 나노글래스재료(요업

과), 나노메탈재료(비철금속과), 나노기능합성재료

(기술진흥과) 등에 가세하여 나노카본기술(파인세

라믹실)에서 8억엔을 신규로 넣어 합계 72억이 되

고 있다. 또, 새롭게 나노계측, 가공기술영역의 기

술개발 테마로 떠오른 나노기능입자의 캡셀 형성기

술(화학과) 7억5천만엔, 전자 세라믹스 재료의 저

온 성형, 집적화 기술(산업기계과) 5억엔, 3D 나노 

계측(지적기반과) 6억2천만엔 등의 신규 사업으로 

26억3천만엔을 요구한다. 고기능재료 혁신에 의한 

재료 산업 고도화 프로그램에서도 고효율 마이크로

화학 프로세스 기술(화학과)에서 10억엔을 요구하

는 것을 비롯하여, 마이크로가공시스템(비철금속

과), 금속글래스를 사용한 고성능, 고정도 성형가

공(소형재산업실)에서 각각 7억엔을 요구한다. 이 

외에 구조개혁특별 프로그램으로 CO2 배출억제형 

신소결  프로세스 개발(철강과), 자동차경량화 알

루미늄 합금가공 성형기술 등 혁신적인 온난화 대

응기술 프로그램의 신규테마를 추가한다. 

(일본화학공업일보, August 30, 2001)  □ 

 

일본의 TOK, Dupont과 포토레지스트 개발제휴 

 

동경응화공업(TOK)은 미국의 Dupont과 차세대 

반도체용 photoresist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특허 사용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파장 157 nm(불

소 다이머)의 자외선에 대응하는 첨단 레지스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소계 고분자 기술을 갖

는 Dupont과, 레지스트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TOK가 처음으로 손을 잡은 것. 이것에 의하여 양

사는 21세기 리소그래피 기술 실용화의 선단을 이

끌고 갈 계획. 개발기간은 2-3년을 상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Dupont은 프린트 배선판용 드라이필름 레지스트

(DRF)의 대가이지만, 이번 제휴에 이 부분은 포함

되지 않았다. 현재 최첨단의 리소그래피로서 실용

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파장 193 nm의 ArF(불

소 아르곤)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레지스트이다. 

벌써 153 nm의 자외선을 사용한 70 nm 회로선폭

으로 축소하여, 칩의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3배로 늘리는 첨단 레지스트 재료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다만, 이 제품 개발에는 불소계 고분자 

기술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불소고분자를 확보

한 화학기업과 레지스트메이커의 공동연구 움직임

이 활발하다.  

(일본화학공업일보, October 4, 2001)  □ 


